
유유산업, 2002년을 재창업의 원년으로…

유유산업 (대표 유승필)이 2002년을 재창업의 해로 선포하고 신약개발 등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목되고

있다.

유유산업은 2002년 1월말 서울클럽에서 기업설명회(I/R : Investor Relations)를 실시한 자리에서 10여사의 증권

사,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들에게 회사의 재무상태와 62기 추정손익 및 중기 경영계획 등 회사의 내용을 설명했다.

관계자는 유유산업은 2002년 창업 61주년이 되는 전통 있는 회사 임을 설명하고, 2002년을 재창업의 원년으로

삼기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CI 작업을 통해 전통적 기업 이미지를 새로운 젊은 이미지로,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

한 도전과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서 거듭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 고 강조했다.

특히, 애널리스트들은 유유산업이 2003년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는 YY-280(허혈성 뇌졸중치료제)와 YY-505(골

다공증치료제),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발중인 새로운 약물기전을 갖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

많은 관심을 보였다.

유유산업은 치매치료제 YY-125의 2002년 말경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현재 산·학·연 협동연구로 전임상시험

중에 있으며, 선행연구의 결과가 제품화로 보다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임상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

강하고 조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.

기업설명회에서는 2002년 추진중인 신규사업 중 재택의료기사업(HOT : Home Oxygen Therapy)에 대해서도

논의했다. <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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